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정신건

강 문제로[1] 한국에서도 정신건강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2]. 우울은 슬픈 기분뿐 아니라 흥미의 

상실, 무가치감, 피로감과 활력의 감소, 주의집중의 어

려움 등을 보이는 심리적 상태를 뜻한다[3,4]. 우울은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기능을 저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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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있는지, 부모

의 의미의 연령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 각각 100명씩 총 400명을 대상

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와 정적 상관이 나타

났으며,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의미와 우울은 부정 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

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셋째, 구조방정식

을 통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낮춤으로써 우울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의미를 증진하고 

삶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을 통해 청소년 후기와 성인기의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실용적 

함의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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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s of the meaning of parents in age, 

and relationship between meaning of parents, meaning in life and depression. The online survey data 

of 400 including 100 late-adolescents, 100 young adults, 100 mid adults, and 100 older adults was use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meaning of paren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meaning in 

life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Also meaning in lif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depression. Second, there were no age difference in meaning of parents in anova analysis. Thir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ed that meaning of parents had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mediated by meaning in life.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meaning of parents and meaning 

in life can be protactive factors on depression. Finally,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aions were 

suggested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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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의 어려움을 야기할 뿐 아니라[5], 자살 사고와 자

살 행동까지 야기하기도 한다[6].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1번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

는데, 우울 장애는 정신의료기관 진료 환자 중 가장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

스의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우울 위험군으로 나타나고 있어[7] 성인 우울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

는 것 중 하나가 부모이다[8,9]. 부모는 인간이 가장 처

음으로 경험하는 대인 관계이면서 가장 오랫동안 영향

을 주는 대인 관계이다[10].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연장되어 한국은 2070년 기대 수명이 

91.2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11]. 이는 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자녀가 부모와

의 시간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부모

와 자녀는 혈연을 바탕으로 하여 관계의 종결이 쉽지 

않기에[12] 이 긴 시간동안 부모는 자녀의 발달, 정신 

건강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3,1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8], 부모와의 의사소통

[15], 부모에 대한 애착[16], 부모의 사회적 지원[17]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가 자신의 자율

적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양육태도를 가졌다고 지각할

수록, 의사소통의 질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와의 애

착의 질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부모가 사회적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낮았다. 그러나 대부

분의 선행 연구들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여러 측면들

을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총체

적인 의미(meaning)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일부 연구자들은 가족관계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 원천임을 주목하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8-20]. 그리고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의미 등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는지 확인하고 가족의 의미가 행복과 적응에는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의미란 개인이 특정한 대상과 사건 및 대인 관계 등

의 관계성에 대해 갖는 정신적 표상을 뜻한다[21]. 그러

므로 가족의 의미란 가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표상이라 볼 수 있다[18]. 그런데 개인은 경험한 

다양한 사건들을 통합해서 의미를 만들기 때문에 의미

는 그 자체로 총체적이며 주관적이다[22,23]. 또한 의

미는 개인이 속해있는 국가나 문화에서 중요하게 여기

는 신념이나 가치를 반영하여 만들어진다[24]. 이런 맥

락에서 보면 자녀는 자신이 속한 문화권에서 중요한 가

치를 기반으로 부모와의 다양한 경험들, 즉 선행연구들

에서 다룬 양육 태도,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 애착 등

과 관련한 경험들을 통합하여 부모에 대해 총체적인 의

미를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삶

의 의미나 자기 자신, 분신,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25] 자녀에게 양보하고 애쓰는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 특성이 있다[26]. 부모들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

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여기고[27] 자녀들도 자신을 위해 부모가 희생하고 있

다고 여긴다[28]. 자녀는 부모가 나를 아껴주고 보살펴

주고 희생하고 양보해주기 때문에 부모의 고생스러움

에 죄송함과 고마움의 측은지정의 정서를 느낀다[26]. 

그리고 이런 측은지정 때문에 자녀는 부모가 기쁠 일을 

더 많이 하고, 부모가 아픔을 느낄 일을 더 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29].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못 미

치면 송구한 마음이 들고[30] 효도하고 보답하고 싶으

며 성취동기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26]. 이러한 한국 부

모 자녀의 일체감이나 측은지정은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31].

부모의 의미(meaning of parents) 연구를 살펴보

면[18] 자녀들이 한국의 고유한 부모 자녀관계의 특성

인 일체감을 반영하고 부모와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합

해 부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

행연구에서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는 총 4

개의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

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으로(요인 1), 나를 성인

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으로(요인 2), 존경하고 지지해주

는 사람으로(요인 3),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으로(요인 

4) 부모의 의미를 지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부모

의 의미 4개 요인은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주관적 안

녕감 및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고 우울은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의미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총체적인 의미를 잘 반영하며, 행복 및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지

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 등 부

모 요인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8, 15, 

17] 또한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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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의미에 주목하고,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고

자 한다.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 관련된 

요인으로 삶의 의미(meaning in life)를 고려할 수 있

다. 그 근거로서 삶의 의미 원천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삶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들을 들 

수 있다. 먼저 삶의 의미 원천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다수의 연구들이 가족관계가 삶의 주요한 의미가 됨

을 보여주고 있다[32-40]. 미국, 호주, 이스라엘, 한국, 

이란 등의 여러 문화권에서 또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

생, 성인 초기, 중년 성인과 노인 등 여러 연령대에서 

가족관계는 삶의 의미를 주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다양한 문화권과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족관계

를 통해 삶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삶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들은 삶

의 의미가 성인의 우울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고 있다[32,41-44]. 삶의 의미를 상실한 실존적 공허감

과 고통으로 우울이 경험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추구

하고 발견하면 우울을 경감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45]. 비단 일반 성인만이 아니라 암이나[46] 뇌졸중

[47] 등 심각한 질병을 경험하는 환자의 우울에도 삶의 

의미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족관계가 삶의 중요한 의미 원천이라는 연구 결과와 삶

의 의미가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졌다는 연구 결

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미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가족생활주기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

모 자녀 관계는 변화하며 중요한 과업이 달라지게 된다

[48]. 자녀가 나이가 어릴 때는 자녀의 돌봄 제공자인 

부모의 역할이 강조되지만,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자녀

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49].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령 전 및 학령기 자녀 가

족은 어린 자녀에게 집중하기 쉬운 단계로 자녀를 훈육

하고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자녀 가족은 부모 자녀가 경계를 조정하여 자

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가족 규칙을 변화시키며, 서로

의 역할 변화에 타협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 

후기에 해당되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의 학업 

및 직업 훈련을 통해 자녀의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인 초기 자녀를 둔 

가족은 자녀의 독립을 수용하고 지원해야 한다. 자녀가 

중년기가 되면 부모 자녀는 독립한 자녀와의 관계 재형

성이 필요하다.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자녀가 새롭게 

만든 가족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가족은 부모의 노화 문

제에 대처하고 자녀의 배우자 및 손자녀와 관계 형성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모 

자녀 관계를 고려하면 부모의 의미 또한 연령에 따라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

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

기의 연령에 따라 부모의 의미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P대 생명윤리위원회에서 IRB 심의를 받

고 진행하였다(과제번호 PNU IRB/2022_15_HR). 온

라인 설문 업체를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

한 사람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령별로는 청소

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 100명, 성인 초기 30세 이상 

44세 미만 100명, 중년기 45세 이상 65세 미만 100

명, 노년기 65세 이상 100명 총 400명이 응답한 데이

터를 사용하였다. 각 연령대에서 남자 50명, 여자 50명

씩 모집하여 남자는 총 200명, 여자 총 200명이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가 살아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부모의 의미가 질적으로 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연령 44.03

세(SD=16.895)로 나타났다.

2.2 측정도구 

2.2.1 부모의 의미 

부모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의미 척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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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였다. 4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

체적으로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요인 2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요인 3 존경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 요인 4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 되는 사람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3문항이며, 7점 척도로 평정

하였다. cronbach's α는 요인 1이 .93, 요인 2는 .78, 

요인 3은 .93, 요인 4는 .86이었고, 전체 내적 일치도는 

.95였다.

2.2.2 삶의 의미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4)가 개발하였

고,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이 한국에서 타당화 작

업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를 사용하였다[50,51]. 이 척도는 의미 존재와 의미 추

구의 두 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요인당 5

문항으로 총 10문항이다. 7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cronbach's α는 의미 존재 요인이 .90, 의미 추구 요

인은 모두 .92였고, 전체는 .93이었다.

2.2.3 우울 

Kessler 등(2002)이 개발하고[52], 한국아동패널 연

구팀에서 번역한 Kessler 우울척도(K6)를 사용하였다. 

6개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했으며, 

cronbach's α는 .92였다.

2.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SPSS 25.0과 AMOS 25.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요인들 간 

관련성을 살피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

로 연령별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의미가 삶

의 의미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측정 모형을 검증하고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한 지 확인하고자 부트스트랩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

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최대 절대값이 1.601, 첨도

는 3.323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왜도 <2, 첨도 <4 로 

정규 분포 가정을 충족하였다[53].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의미 요인 1은 요인 2, 

3, 4 및 부모 의미 전체 값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각 

r=.60, p<.01; r=.82, p<.01; r=.73, p<.01; r=.89, 

p<.01) 삶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r=.49, p<.01) 우울

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22, p<.01). 부모의 의미 

요인 2도 요인 3과 4 및 전체값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각 r=.62, p<.01; r=.51, p<.01; r=.77, p<.01) 삶의 의

미와는 정적 상관(r=.42, p<.01),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39, p<.01). 부모의 의미 요인 3도 요인 4

와 전체값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각 r=.83, p<.01; 

r=.94, p<.01) 삶의 의미와는 정적으로(r=.46, p<.01), 

우울과는 부적으로 상관을 보였다(r=-.24, p<.01). 부

모의 의미 요인 4는 부모의 의미 전체와 정적 상관을

(r=.88, p<.01) 삶의 의미와도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r=.46, p<.01),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

다(r=-.09, ns). 전체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와는 정

적 상관을(r=.52, p<.01) 우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r=-.324, p<.01). 

Table 1. Result of Correlational Analysis 

1 2 3 4 5 6 7

2 .600**

3 .829** .622**

4 .733** .519** .837**

5 .896** .779** .940** .889**

6 .492** .421** .461** .460** .522**

7 -.225** -.397** -.243** -.097 -.271** -.324**

M

(SD)

5.93
(1.03)

5.21
(.1.33)

5.26
(1.17)

4.83
(1.23)

5.31
(1.00)

5.10
(1.07)

3.25
(1.41)

*p<.05, **p<.01, ***p<001

1 Meaning of Parents Factor 1, 2 Meaning of Parents 

Factor 2, 3 Meaning of Parents Factor 3, 4 Meaning of 

Parents Factor 4, 5 Total meaning of Parents, 6 Meaning 

of Life, 7 Depression 

3.2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의미 차이 검증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

라 부모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네 개의 연령이

고,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 4가 종속변인이었다. 

Box의 검증 결과 p=.000으로 공분산 동질성 가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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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되어 Levene의 검정을 추가로 살폈다. 부모의 의

미 요인 1과 2는 각 p=.002와 p=.001로 나타나 등분

산 가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부모의 의미 요인 3과 4는 

각 p=.344과 p=.516으로 p>.05로 등분산 가정을 만족

하였다. 이에 부모의 의미 요인 4개 모두를 MANOVA

로 분석할 수 없어, ANOVA를 실시하였다. 등분산 가

정이 충족되지 못한 부모의 의미 요인 1과 2는 

Welch’s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를 통해 연령에 따른 부모의 의미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부모의 의미 요인 

1 사랑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과 요인 2 나를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었

다[각 F(3, 396)=.679, p>.05; F(3, 396)=1.746, 

p>.05]. 부모의 의미 요인 3 존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대상과 요인 4 동일시와 부상의 대상 역시 연령차가 나

타나지 않았다[각 F(3, 396)=.825, p>.05; F(3, 

396)=.544, p>.05]. 즉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

기, 노년기의 부모의 의미 요인들은 모두 연령차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ge Difference of Meaning of Parents 

1 group

(N=100)

M(SD)

2 group

(N=100)

M(SD)

3 group

(N=100)

M(SD)

4 group

(N=100)

M(SD))

F

(3,396)
p

meaning 

of 

parents 1

5.86

(1.02)

5.85

(1.29)

5.95

(.92)

6.03

(.82)
.679 .517

meaning 

of 

parents 2

5.08

(1.11)

5.09

(1.36)

5.29

(1.05)

5.38

(.94)
1.746 .132

meaning 

of 

parents 3

5.38

(1.08)

5.23

(1.33)

5.31

(1.06)

5.13

(1.21)
.825 .481

meaning 

of 

parents 4

4.86

(1.19)

4.71

(1.40)

4.93

(1.08)

4.85(1.24

)
.544 .652

*p<.05, **p<.01, ***p<001

1 group late-adolescents, 2 group young adults, 3 

group mid adults, 4 group older adults

3.3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부모의 의미, 삶의 의미와 우울의 측정변수가 잠재변

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측정모형

(Measurement Model)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를 살펴본 결과, 적합도는 양호하게 나타나 모형이 수

용가능하였다[χ²(df=24)=213.882, p<.001, RMSEA=.080,

CFI=.924, TLI=.886]. Table 3과 Fig 1에 제시한 바

와 같이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계수를 살펴본 결과 범위

는 .65∼.95로 나타나 타당했으며, 모든 C.R값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3. Result of Masurement Model

sub factor B β S.E C.R

meaning of 

parents

factor 1 .837 .867 .036 27.597***

factor 2 .694 .653 .047 14.917***

factor 3 1.059 .959 .038 27.597***

factor 4 1.000 .863 - -

meaning in 

life

factor 1 1.000 .795 - -

factor 2 .939 .865 .076 12.357***

depression
factor 1 1.000 .836 - -

factor 2 1.052 .942 .048 22.009***

factor 3 .951 .815 .049 19.444***

Fig. 1. Measurement Model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을 실시하였다. 적

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자료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

다[χ²(25)=215.714, p<.001; RMSEA=.079, 

CFI=.924, TLI=.890]. Table 4와 Fig 2에 제시한 결

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β=.58, p<.001], 삶의 의미는 우울에 부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44, p<.001]. 

부모의 의미가 삶의 의미를 매개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살피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

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95% 신뢰구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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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2 범위로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유의하였다[β=-.199, p<.01]. 그러므로 부모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통해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고,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

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Table 4. Structural Model

Path B S.E C.R. p β

meaning of parents-> 

meaning in life
.555 .055 10.128 .000 .583

meaning in life -> 

depression
-.899 .152 -5.905 .000 -.342

Table 5. Total, Direct, Indirect Effects of Structural 

Model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95% 

confidence 

interval

p

meaning of 

parents-> 

meaning in life

.583 .583

meaning in life

-> depression
-.342 -.342

meaning of 

parents->

depression 

-.199 .000 -.199 -.273 -.102 .009

Fig. 2. Structural Model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 부모 자녀관계의 고유성을 잘 보여

주는 부모의 의미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부모

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 4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

의 의미 요인 1, 2, 3은 삶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 우

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의 의미 요인 4는 삶

의 의미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우울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의 의미 요인 1은 사랑하

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대상, 요인 2는 성인으로 인

정해주는 사람, 요인 3은 존경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 

요인 4는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다.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은 삶의 의미와 우울과 모두 관련이 나타났기 때

문에 요인의 내용을 고려할 때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성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인

정해주며, 존경할만한 미덕을 가지며, 충분한 지지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족관계가 중요

한 삶의 의미가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33]와 부모의 

애정 표현[54], 민주적 양육태도[55], 부모의 자율성에 

대한 격려[56], 부모의 지지가 우울을 완화한다는 연구

[57] 등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런데 부모의 의미 요인 1, 2, 3과 달리 요인 4 동일

시와 부양의 대상은 삶의 의미와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

으나 우울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부모 자녀의 일체감이 가진 양면성과 관련해 해

석할 수 있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분신으로 여기면서

[25] 자녀의 교육적 성취나 성공을 자신의 행복이나 성

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58]. 자녀는 부모에게 효

도와 보답의 행동을 보이려 하는데[26] 부양 부담을 자

연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자기효능감과 성취 동기를 높

이고[59]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거나 문제행동을 예방

하는[26] 긍정적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모 

자녀의 일체감은 부모가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몰두하

거나 독립한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만들기

도 하고[60], 자녀 또한 부모에 대한 심적 부담이 증가

되는 부정적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61]. 부모의 의미 요

인으로 드러난 한국 부모 자녀 간의 일체감이 어떻게 자

녀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혹은 중립적 효과를 가지는

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본다.

부모의 의미 요인 2가 성인으로 인정하는 대상이며, 

요인 4가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자녀가 부모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도, 부모

가 자신을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대상으로 의미를 지각

하고 있는 것은 모순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 후기 이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독립성의 획

득과 동시에 부모와 친밀한 관계 유지도 필요하다는 연

구들이 이 모순을 잘 설명해줄 수 있다[62-64]. 

Kagitcibasi[65]는 문화적 맥락에 따라 부모 자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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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특정 문화에서는 가족끼리 긴밀한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였다. 한

국의 청소년 후기 이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자

녀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밀접한 유대

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다.

둘째, 부모의 의미가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

기, 노년기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연령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통의 대인 관계와 

다른 부모 자녀 관계가 가진 고유한 특성 때문일 수 있

다. 한국에서 부모 자녀 관계는 싫거나 좋거나 같이 살

아야 하고, 개인의 사적 특성이 완연하게 노출된 관계

이면서, 종결할 수 없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 관

계이다[66]. 거기다 인간은 무력한 상태로 태어나 혼자

서는 생존할 수 없다[12].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하며, 성장하는 동안도 부모는 자녀

의 신체, 인지, 사회정서 발달에 영향을 준다[67]. 성인

으로서의 독립 이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친밀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중요하며[12], 부모는 자녀의 

조력자나 조언자의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한다[68]. 이

렇게 부모는 자녀의 전생애동안 가족 동반자로 기능하

여[69] 친구나 직장 동료, 배우자와는 다른 특성을 지닌

다. 따라서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노년기의 

연령에 관계 없이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하고 실망시키

고 싶지 않은 대상이며, 성인으로서 인정해주는 대상이

며, 존경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게다가 한국은 유교문화권에 속해 부모 

부양, 효도 및 부모와 자녀의 일체감이 강조된다[70].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키우고 희생하는 보답으로 효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71] 부모의 양육과 지원에 대한 

자녀의 보답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2].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 후기, 성인 초기, 중년기 

및 노년기 모든 연령의 자녀가 부모를 동일시와 부양의 

대상의 의미로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구조방정식을 통해 부모의 의미가 삶의 의미를 

거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부모

의 의미는 삶의 의미를 높이고 삶의 의미는 우울을 낮

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트스트랩을 통해 살펴본 결과, 

부모의 의미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삶의 의

미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인의 우울을 감소

시키기 위해서 부모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부모의 의미를 높이는 방안으

로 감사(gratitude)를 고려할 수 있다. 감사는 타인의 

이타적인 행동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고마움이

다[73]. 감사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알

아차리고, 도움을 통해 증가된 자신의 웰빙을 인식한다

[74]. 감사하는 사람은 경험 속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하

려 노력하고[75] 사소한 긍정적 경험에도 감사하고 타

인에게 감사 표현을 더 많이 한다[76]. 따라서 감사를 

통해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나 지지, 부모와의 

친밀감 등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면서 부모의 의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 증진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독립성을 존중하

고 성인으로 대우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할만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

다. 한 연구에서[77]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 

부모의 헌신, 성실함, 인자함 등을 보고하였다. 연구자

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유로 부모의 탁월한 

능력이나 유능성보다 성실한 태도에 초점을 둔 것을 강

조하면서, 능력 차원보다는 자기조절을 통한 노력 차원

이 더 핵심적 가치라고 하였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자상하고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인자한 모습을 보며 존

경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모의 의미 증

진을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실하고 자애로운 

모델이 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삶의 의미 증진을 위해서는 의미 치료

(logotherapy)를 고려해볼 수 있다. Frankl[78]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경험

을 바탕으로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 목적을 이

해하려는 삶의 의미에 대한 동기가 있으며, 삶의 의미

를 추구할 때 최적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Frankl이 창시한 의미치료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중재로, 성인 및 노인 우울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45]. 의미치료는 웹기반으로 동영상

을 보고 토론 게시판과 개인 면담 등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79], 집단에 참여하

여 자신의 유일성과 긍정성을 찾고 삶의 목표를 설정하

고 계획하는 등 세션을 가지고 집단원들과 토론하거나 

과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80,81]. 가장 

많이 연구된 의미치료 방법 중 하나는 자서전 쓰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의미를 탐색하는 방법이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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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전 쓰기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가치감을 증

진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오랫동안 주목받아 왔

다[83]. 특히 수면 문제 감소, 우울 감소, 신체 건강 향

상, 안녕감 증진 등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84-87]. 그러므로 글쓰기를 통해 삶을 회고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방법을 통해 삶의 의미를 증진하여 우울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 후기 이후

의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았지

만 더 어린 연령의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의 의미

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지만 부모의 의미를 증진시키는 

선행 요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가 살아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의 의

미를 연구하였지만, 부모가 사망한 자녀가 지각한 부모

의 의미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

다. 넷째, 본 연구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의미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부모와 자녀 외 조부모, 

부부 중심 가족의 배우자, 한부모와 자녀 등 다른 가족

관계에 대한 의미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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